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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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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맞이할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연구방법론인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적용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의 변화 동인을 파악하고, 노인 및 가족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변화 요인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와 

연구진의 의견을 토대로 ʻ가사노동 대체 가능성ʼ과 ʻ가족관계 강도ʼ라는 핵심동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핵심동인을 토대로 

ʻ가사노동 대체 가능성의 낮음 대 높음ʼ과 ʻ가족관계 약화 대 강화ʼ라는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10년 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4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사노동의 대체 가능성은 크며 가족관계는 약한 ʻ자기 돌봄 형태의 가족 지향ʼ,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사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높고 가족관계가 강하게 유지되는 ʻ유연한 형태의 가족 지향ʼ,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이 낮고 가족관계는 강하게 유지되는 ʻ전통적 형태의 가족 지향ʼ, 네 번째 시나리오는 두 가지 모두가 낮게 

나타나는 ʻ공적 돌봄 형태의 가족 지향ʼ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 노인정책 

수립,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안정적

으로 대비해 가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주제어 : 4차 산업혁명, 베이비부머 세대, 가사노동, 돌봄, 시나리오 플래닝

<Abstract>

This study forecasts the outlook 10 years from now regarding domestic labor and caregiving by the Baby 

Boomer generation and the preparations needed in the contex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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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planning method was used to explore changing trends in domestic labor and caregiving, the rationale 

for which has been questioned by both seniors and family welfare exper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our researchersʼ opinions, it was concluded that the changing trends were caused by two factors: the probability 

of alterations in domestic labor and the strength of family relationships. On the basis of these conclusions, four 

scenarios regarding baby boomersʼ domestic labor and caregiving in 10 years were proposed using two axes: 

the ʻʻhigh and low probability of alterationsʼʼ and the ʻʻstrengthening and weakening of family relationships.ʼʼ

The first scenario is a ʻʻpreference for the self-caring form of family,ʼʼ which has a high probability of domestic 

labor alterations and weak family relationships. The second scenario is a ʻʻpreference for the flexible form of 

family,ʼ̓  which has a high probability of domestic labor alterations and strong family relationships. The third scenario 

is a ʻʻpreference for the traditional form of family,ʼʼ which has a low probability of domestic labor alterations 

and strong family relationships. The fourth scenario is a ʻʻpreference for the public caregiving form of family,ʼʼ 

which has a low probability of domestic labor alterations and weak family relationships. These results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various aspects of baby boomersʼ lives-including the development of various goods 

and services,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regarding seniors, and programs for successful aging-and can help 

equip our society to take the actions needed for a super-aged population.

Key words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by boomer generation, domestic labor, caregiving, scenario planning

Ⅰ. 서론

2025년 일본은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하는 단카이 

세대의 5명 중 1명이 75세가 되는 사회를 눈앞에 앞두고 있다. 

ʻ플랜 75(PLAN 75)ʼ라는 영화는 일본 정부가 75세가 되는 국민

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하는 ʻ플랜 75ʼ 제도를 도입하

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영화화하고 있다. 영화에서 정부는 

위로금으로 10만 엔(96만 8천 원)을 주고 이를 받은 노인은 

자신의 마지막 생을 정리한다(중앙일보, 2022)는 내용이다. 

2025년 한국은 노인인구 900만 명을 돌파하여 노인인구 20%

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며, 2030년에

는 대부분의 베이비부머가 노인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ʻ플랜 

75(PLAN 75)ʼ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은 영화가 아닌 것처럼 현

실감 있게 다가온다.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며 곧 다가올 미래에 어떤 사회가 펼쳐

질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노인의 상대적 비중과 절대적 수가 증

가하고 있으며,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 후기에 해당하

는 기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대

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애 말기와 고령후기 관련 논문과 보

고서들도 증가하고 있다(김경래 외, 2016; 이선희, 2021). 여기

에서는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사회에서 스스로를 돌보며, 성공

적으로 자신의 생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또한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과 실천적 서비스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다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류는 초고령사회를 보내는 첫 번째 세대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사회변화에 따라 

이들의 미래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들어 

가족의 변화는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출산·고

령화 문제, 1인 가구의 증가, 부양인구 감소와 생산인구 감소, 

가족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 가치관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그

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에서는 주로 과거 데이터를 분

석하여 증거에 기반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들(김경

래 외, 2016; 김경화·최해경, 2019; 김미령, 2011; 서지원·기

은광·고선강, 2021; 송시영, 2021)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정해진 미래에만 적용될 가능

성이 있다. 그러나 미래 연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해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미래

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그려보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을 인터넷으

로 연결된 세상으로 만들어 지금까지의 변화를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다. 모든 생활이 온라인화되고, 가사노

동과 돌봄,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 가

정이 스마트화되고 도시공간이 스마트 도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족의 고전적 기능은 약화될 것이며, 

AI돌봄 로봇 등을 이용한 가상 사회적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

으로 보기도 한다(윤소영, 2022). 가정 내 가전기기들이 인터

넷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며 지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스마트홈이 등장할 것이며, 대체 가능한 서비스가 다양화되며, 

가사노동의 여가화,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다(조영희, 2022). 이

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사회 불평등

을 초래하고 변화 수용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생활양식을 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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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개인과 집단 간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적 불만을 증가시

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측을 위해 비교적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시

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 문

제 접근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는 가사노동 문제가 노년기 

동안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

제이며, 자신이 머물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인의 

자기 돌봄의 문제는 다른 세대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여러 사회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려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각각에 대한 사회의 현상들을 개괄적으로 그려봄으로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955~63년생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2022년 9월 기준 총 

7,09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는 거대집단이다

(행정안전부, 2022).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재정

상태도 양호하며 사회참여 의식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주

목받아온 세대이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언제라도 ʻ학생ʼ이 될 수 있는 세대로, 

교육, 일, 은퇴, 휴식기,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지는 ʻ다단계 삶ʼ

을 살아가는 세대를 의미한다(Lynda & Andrew, 2016). 그러

기에 노년기를 자아실현의 기회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수명연장과 자녀수 감소 등으

로 인해 가족생활주기에서 부부만이 남게 되는 기간이 증가함

에 따라 부부관계의 정서적‧표현적 측면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

였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서구에서 유입된 ʻ안식처로서의 가정ʼ 

이미지를 처음 접하고 내면화한 세대이나, 변화를 내재화하는 

속도에 있어서 여성의 빠른 변화 수용에 비해 남성의 느린 변

화 수용으로 인한 ʻ남녀지체(gender lag)ʼ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 및 이혼, 성역할 태도, 가치의 차이로 인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한경혜, 2010). 이들은 비교적 건강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주서령, 

2022). 1~2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65세 

이상에서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김희정, 2022; 이윤

경 외, 2020). 노후를 위해 ʻ노인 돌봄 서비스ʼ의 필요성을 주장

하고 있기도 한데(이윤경 외, 2020; 통계청, 2010), 향후 가족 

결속으로 가족이 강화될 것인지 1~2인가구 유지 성향이 강해

질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

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하였으며, 여가를 중시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최수지, 2016). 공동체 지향의 집합주의와 

개인주의가 혼재된 세대로 합리적 미래지향적 사고방식과 생

활의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김희정, 2022).

2) 경제적 특성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70~80년대 경제성장으로 인한 경

제적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이며 교육수준이 높아 상대적

으로 높은 소득을 기반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이은희 

외, 2015). 또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성숙되면서 2008년

부터 20년 납부로 인한 완전연금을 받는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 준비가 이전 세대보다는 정착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안

서연‧백학영, 2019).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과 소

비가 위축되었으나 베이비부머 세대는 온라인 시장을 주도한 

핵심 소비층으로 지목되면서 ʻ부머쇼퍼ʼ라 지칭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2021).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가 미흡하

며 근로소득이 중단될 경우 빈곤 계층을 형성하게 될 집단도 

존재하여 경제적 양극화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에 가장 큰 복병은 자녀들의 교육비와 

높아진 주택마련 비용이다. 이로 인해 자녀 세대의 결혼이 지

연되면서 자녀와 부모 부양이 동시에 이루어져 이들을 ʻ낀세대ʼ, 

ʻ부포족ʼ1), ʻ마처세대ʼ2), ʻ더블케어 세대ʼ로 부르고 있기도 하다

(주서령, 2022; 정순둘·김미혜, 2015; 통계청, 2010). 송시영

(2021)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해방전

쟁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애과정에서의 소비패턴 유형

을 살펴보았을 때, 두 세대의 공통점은 주거비와 공교육비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은 지

되 자녀에게 노후부양을 의존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 세

대이기도 하다.

3) 기술적 특성

정보화기기 사용의 확대로 디지털기기 활용이 증가함에 따

라 디지털기기 접근성이나 이용 능력은 일상생활에 중요한 요

인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예비 노인(55~64세)은 현재 노인에 

비해 디지털 역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화기기 사

용 역량에 대한 디지털 정보격차 파악은 디지털 접근성과 디지

털 이용역량, 디지털 활용 역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보기기 

1) ʻ부포족ʼ은 ʻ자식한테 부양받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ʼ을 의미함.

2) ʻ마처세대ʼ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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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율을 통해 본 디지털 접근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한국 전체

가 높은 편이나 디지털 이용, 특히 활용 역량은 노인집단이 현

저하게 떨어진다(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2021). 인터넷 이용실

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이선형·한경아·조좌형, 

2021), 노인과 예비 노인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는 인스턴

트 메신저 사용과 신문, 잡지 등 뉴스 읽기, 이미지나 유튜브 

등의 동영상 시청이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집단 간의 차이도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이메일, 컴퓨터에 의한 SNS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여행, 교통, 숙박 등 위치 정보, 

TV나 라디오 시청, 게임 등은 예비 노인과 노인, 특히 75세 이

상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특성과 이러한 기술

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가사노동이나 돌봄 관련 이슈 발생 

시 이전 세대와는 다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가사노동이 상품화와 기계화 등을 포함한 사

회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본다면 이 세대는 이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술에 대한 수용도

는 대체로 교육수준에 비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베이비부

머 세대는 가사노동, 특히 돌봄 영역에서 기술적 변화들에 대

한 대처에 좀 더 능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2. 노년기 가사노동3)의 특성

1) 노년기 가사노동의 의미

인간은 나이 들어가면서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노화를 경

험하게 되는데, 누구나 생애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여 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일찍이 도프만이라는 학자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장시간 인터뷰하여 5가지 가치, 

즉 자주성(Autonomy), 개인적인 성장(Personal growth), 즐거

움(Pleasure), 도움(Helping)과 사회적인 유대(Social ties)를 추

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Dorfman, 1993). 자주성(自主性)

은 사전적 의미로 ʻ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질ʼ

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

이나 서비스 등 공·사적인 도움이 필요해진다. 이는 노인을 

위한 UN 원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독립(Independence),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이라는 원칙 중 독립이라는 원칙

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노년기가 될수록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가 보편적인 경향

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일을 처리하며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점점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노년기에는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 

3) 가사노동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의식주를 

포함한 가정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말하며 가족돌봄(아동·노인 등)을 포

함할 경우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둘을 

포함하거나 혹은 가사노동에서 돌봄노동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도 있다

(김외숙·이기영, 2012; 서지원 외, 2021; 송혜림, 2005).

시설 입소나 주거이동을 고민해보게도 된다. <그림 1>에서 보

면 건강상태에 따라 자립단계에서부터 의존단계에 이르기까지 

노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들이 달라지게 된다.

출처: 신동관(2010)과 권현주(2022)에서 저자 재구성

<그림 1> 노년기 자립단계에 따른 건강 상태 및 필요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노동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노동은 자

신이 독립적으로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노인이 독

립적으로 자율적인 삶을 살기 위해 전제되는 것은 건강과 경

제적인 상황이겠지만, 노년기에 일상의 삶을 위한 가사노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아랫세대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건강이 허락지 않을 경우 

가사노동이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외부지원이나 서비스 혹은 시설입소를 고려해야 한다. 

가사노동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의 독립적인 삶을 가

능케 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증가하면

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면서도 여가적 성격을 띨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어 성공적 노화와 연결되기도 하는 의

미를 갖는다.

2) 노년기 가사노동 수행의 특성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은 다른 세대와 달리 부인의 가사노

동시간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함께 증가하는 정적 관계를 

보여 은퇴로 인해 가사노동시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수진, 2022; 주재선 외, 2019). 노년기 가사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퇴직 후의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

는 퇴직으로 인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岩井

(2004), 이수진, 2022 ʻ재인용ʼ). 노년기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는 

자기돌봄이 가능한 젊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기대수명 증가로 

건강한 노인 연령의 상승 등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노인

의 증가나 1인 가구의 증가가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다(서지원 

외, 2021). 가사노동 수행 영역에서는 여성의 일로 인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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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준비 및 설거지 등의 가사노동은 부인이 수행하는 반면, 

남성은 주택관리, 집수리와 같은 남성적 성격의 가사노동을 수

행하고 있어서 가사노동 수행 영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김성

희, 2020; 이수진, 2022). 이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여전히 

가사노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나(김미혜·문정화·신은경, 2012; 김영혜, 

2004; 이현아·김주희, 2021), 가사노동 수행 영역에서는 변화

가 없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가정관리 영역에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키고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촉진하여 가사노동 분담을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가능성

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서지원 외, 2021). 대표적인 가사노동

의 사회화로는 판매하는 반조리식품 활용이나 청소대행 서비

스 이용, 시간 절약형 청소 및 의류 관리 기구 구입에 의한 활

용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활용들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성

역할 태도에 의한 가사노동 분담 행태에 변화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사노동이 상당 부분 사회화된다 하더라도 본질

적으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많은 것들 식사와 세

탁, 집수리 및 유지보수, 쇼핑, 안전을 위한 많은 활동을 모두 

사회화에 의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에서는 가사

노동의 사회화(상품화, 기계화 등)가 노년기 삶의 질, 특히 건

강과 안전, 독립, 돌봄을 얼마나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 왔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의 가사노동 참여는 배우자의 결

혼만족도와 배우자 역할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伊藤, 下仲 & 相良(2009), 이수진, 2022 ʻ재인용ʼ; 이현아·김

주희, 2021), 가사노동 참여 시간의 증가가 노년기 부부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이는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노년기의 가사노동은 그 이전 단계와 

달리 여가적 성격을 띌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긍정적 가

족생활과 노년기 부부관계를 위해 관심을 가져볼만 할 것이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의 활용을 통한 생활이 일상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주

문이나 배달앱 사용, AI가 적용된 건강과 안전 체크를 위한 기

기들이 필수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한 예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기기 활용이 가능했던 노인은 유튜브 시청, 마

스크 구매 어플 활용을 통해 사회적 고립문제를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었다(신혜리 외, 2020; 허성호, 2020). 특히 4차 산업

혁명은 일상의 삶을 많이 바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가사노동의 영역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

황이다. 김희정(2022)은 주거복지미래포럼에서 베이비부머 신

노년의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 트렌드에서 첨단기술 발전의 혜

택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스마트홈 시스템을 위한 Total 

Aging Tech라는 주거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그림 

2> 참조). 연구자가 제안한 스마트홈 시스템의 경우 최신기술

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며 이러한 시스템과 

서비스는 노년기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지원함으로 자기돌봄을 

가능하게 하여 노인돌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기능할 수도 있

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10년 후 가사노동과 

돌봄을 조망함으로써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

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

사노동과 돌봄에 변화를 가져올 동인을 탐색하고,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여 제시한 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

사노동과 돌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

로써 초고령사회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

출처: 김희정(2022). 베이비부머(baby Boomer) 新노년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트렌드. p.37

<그림 2> 스마트 홈 시스템을 위한 Total Aging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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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10년 후 가사노동과 돌봄에 미

치는 변화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 분야와 가족복지 분야의 현장 및 학계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대상의 선정은 베이비부

머가 노년기에 이르렀을때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노인복지 전문가와 이들의 가사노동과 돌봄영역에 대해서는 

가족복지 전문가가 미래 예측에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

였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현장 경력 10년 이상

인 자로, 성별은 여성이 90.9%이고, 교육수준은 대학원 졸 

77.3%, 대졸 22.7%이며, 평균 연령은 51.3세였다. 전문분야는 

가족복지 분야 50.0%, 노인복지 분야 50.0%이었다.

3. 조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는 예측이 아니고 비전도 아니다. 

시나리오는 ʻʻ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ʼʼ 또는 

ʻʻ만약 ~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ʼʼ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

해본 뒤 내리는 답변이다. 시나리오 플래닝은 시나리오를 작성

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

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시나리오 플래닝은 제2차 세계대

전 당시 미 공군이 적군의 행동을 예상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

하는 데 사용된 군사 전략 기법이며, 이를 기업 경영에 도입하

여 성공한 사례가 소개되면서 경영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박

희정, 1996).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은 환경 스캐닝을 통해 경

향을 읽어내고, 그중 핵심 추동 요인의 예측 스펙트럼을 개발, 

스펙트럼의 조합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시나리오를 바

탕으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EU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미래 

예측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국제기구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미래 연구는 주로 거시적인 수준에서 인구사회변

화와 미래의 동인에 대한 탐색이나 자국의 경제성장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미시적 차원의 연구는 2011년 이후 4년 동안 진행

된 가족생활 혹은 일상적 삶의 구체적인 미래 전망에 관한 연

구가 최초 연구에 해당한다(장혜경 외, 2011).

세계미래학회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면, 다수의 핵심 추동 

요인을 선정하는 대신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일부 시나리오

를 선택하거나 양적 방법론과 그림 및 서사구조를 활용한 기법

을 사용하기도 한다. 때로는 일반 대중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적 불이익 집단의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시나리오를 작성

하기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때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핵심 동인을 도

출해 내고 있다(장혜경 외, 2011).

이 연구에서는 Lindgren & Bandhold(2006), Montgomery 

(2008), 고인규(2018), 문대영(2008), 안세윤 외(2020), 장주희 

외(2013), 장혜경 외(2011)가 소개한 핵심 동인으로부터 시나

리오를 추출하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적용하여 <그림 3>

과 같이 진행하였다.

조사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단계1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와 관련한 광범위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

해 연구진이 시나리오 변수를 구성하되, 안세윤 외(2020) 연구

에서 사용한 STEEP-V4)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한 분야 당 2~4

개씩 속하도록 구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이를 설문지로 구성

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 근

4) STEEP-V라는 것은 Social, Technological, Economical, Environmental, Political- 

Value의 약자로 시나리오 구성에 대해 다방면을 고려하도록 함

<그림 3>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단계별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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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는 노인 및 가족복지 전문가 22명을 유의 표집방법5)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은 개발된 18개의 변화요인들

이 ʻ10년 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에 얼마나 중

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ʼ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를 활용하여 

평가하게 하였고, 이 변화요인 중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요소로 생각되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부터 

1~3순위로 평가하게 하였다. 조사된 의견을 SPSS ver. 25를 통

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미래 가사노동과 돌봄에 영향을 

미칠 변수 중 가장 영향력 있는 핵심 동인을 선정하였다. 마지

막 단계에서는 이 핵심동인을 근거로 미래 가사노동과 돌봄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Ⅳ.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 

미래 전망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

1. 가사노동과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과 핵심 동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의 변화와 관련된 변인

의 영향력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부양인구(생산가

5)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응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하여 유의 표집방법 사용

능 인구) 감소 4.91점, 저출산·고령화 4.86점, 공적 돌봄 제도 

강화(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돌봄 등) 4.77점의 순으로 

주된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은 4.36점이었다. 시

나리오 분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이

에 따른 시나리오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분석 방법이다. 이에 

각 변화 요인에 대한 변화의 확실성 여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진이 판단하였으며, 변화 요인 중 영향력의 중요도가 평균 

4.36점 이상이면서 변화가 불확실한 요인 모두에 해당되는 것

을 선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최종 선택된 핵심 동인은 ʻ고령친화산업 발달ʼ, ʻ노인부양 가

치관 변화ʼ, ʻ기술(테크놀로지) 수용도 변화ʼ, ʻ가족관계의 변화ʼ

이었다. ʻ고령 친화 산업 발달ʼ과 ʻ기술(테크놀로지) 수용도 변

화ʼ는 가사노동을 기계로 대체하거나 시장의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가사노동 사회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ʻ가사노동 대체 

가능성ʼ으로 통합하였다. ʻ노인부양 가치관 변화ʼ와 ʻ가족관계의 

변화ʼ는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약화와 가족 중심의 가치관 

약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ʻ가족관계 강도ʼ로 통합하였다. 위

의 결과를 토대로 ʻ가사노동 대체 가능성의 낮음 대 높음ʼ과 ʻ가

족관계의 약화 대 강화ʼ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하는 10년 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 시나리오 프레임을 구성

하고(<그림 4> 참조), 이를 바탕으로 네 개의 시나리오를 분석

하였다.

변화 요인
영향력의 중요도

확실성 핵심 동인
평균 표준편차

사회

(S)

저출산·고령화 4.86 .35 확실

부양인구(생산가능 인구) 감소 4.91 .29 확실

1~2인 가구의 증가 4.73 .55 확실

기술

(T)

기술(테크놀로지) 수용도 변화 4.45 .67 불확실 ○

과학기술의 발달(돌봄 로봇,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 등) 4.59 .50 확실

의료기술의 발달(건강증진, 생명 유지, 치료제 개발 등) 4.50 .51 확실

경제

(E)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력 상승 3.95 .72 불확실

주거 상황의 변화(주택가격 상승, 주택 크기 다양화 등) 3.95 .79 불확실

고령 친화 산업 발달(고령친화식품, 여가산업, 노인용품 등) 4.50 .60 불확실 ○

환경

(E)

팬데믹 일상화 3.95 .65 불확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4.00 .87 확실

정책

(P)

은퇴 관련 정책 변화(정년 연장, 귀농·귀촌 정책 등) 4.18 .59 불확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돌봄 인력 부족으로 인한) 3.95 .65 불확실

노인 일자리 정책 확대(일자리 증가 및 다양화, 사회참여 확대 등) 4.23 .75 불확실

공적 돌봄 제도 강화(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돌봄 등) 4.77 .43 확실

가치

(V)

노인부양 가치관 변화 4.45 .74 불확실 ○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 4.18 .66 불확실

가족관계의 변화(부모-자녀 관계 중심에서 부부 중심) 4.41 .67 불확실 ○

전체 4.36 .26 -

<표 1> 변화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확실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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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 전망 : 네 가지 시나리오

1) 시나리오 A : 자기 돌봄 형태의 가족 지향(가족관계↓, 대체 

가능성↑)

돌봄을 제공할 세대인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가 독신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무자녀 가족을 형성하

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족이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많다. 그렇다 

보니 자녀세대는 그 자식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없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서 자신의 경제력을 중요하게 생

각한다. 풍부한 소득을 바탕으로 가사노동을 사회화(상품화하

거나 서비스로 대체)하려는 성향이 많다 보니 이에 대한 제품

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식품과 가사노동 대체에 대한 

서비스 등 고령친화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의 단위가 가족이라는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진다. 노인 돌봄의 문제도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령친화산업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수

준의 상승이 기술 수용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돌봄 

로봇이나 스마트홈 등 가사노동에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에 적극적이다. 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화 교육이나 

이를 지원할 인력이 필요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돌봄 인구 부

족은 필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고려해 보게 된

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나를 돌보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이들이 공동체 가족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주택 

크기가 감소할 것이고 가사노동의 대체가 활발하다 하더라도 

노년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자기 돌봄에도 한계가 

오게 되면 시설에 대한 필요가 생기며 이들의 욕구에 맞는 다

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필요하게 된다. 스스로 돌봄이 필요하다 

보니 대체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많고 이에 대한 산업

이 발달하게 된다.

2) 시나리오 B : 유연한 형태의 가족 지향 (가족관계↑, 대체 가

능성↑)

노년기가 되면서 학력이나 건강,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가

족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임에 따라 가족은 여러 형태

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기가 살던 지역사회에 

Aging in place 이념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귀농이나 귀촌을 선택하여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가족, 혹은 전

원과 도시 양쪽을 오가는 형태의 가족, 아예 공동체 가족을 이

루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가족도 있다. 지역사회

에 계속 거주하는 가족들도 자녀와 함께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등 자연스럽게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된다. 기술

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가사노동 대체도 잘 받아들여서 노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

게 된다. 멀리서 사는 자녀들과의 소통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여 서로 멀리서 살아도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

나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 자녀들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도 특성에 따

라 차별화된 고령친화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특히 가족 간 자

원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족 관계적인 것을 지원하는 산

업들과 건강과 안전을 넘어서 교육이나 여가를 지원하는 산업

도 발달하게 될 것이다.

<그림 4> 미래의 가사노동과 돌봄 시나리오 프레임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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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 C : 전통적 형태의 가족 지향 (가족관계↑, 대체 가

능성↓)

현재를 살아가는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유지되는 형태이

다. 기존의 가사노동 방식을 고수하고 명절이나 행사 때에 직

접 만남을 통해 가족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가사노동을 기계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대체하는 데에 있어 소극적임에 

따라 가정 내에서 현재와 같은 시간의 가사노동이 수행되어야 

가정이 유지가 될 것이다. 노년기가 되어 부부나 1인 가구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노부모나 자녀 돌봄의 가치를 중

시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은 가족과 함께하면서 여가적인 성격

을 띨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서로의 

부양 부담과 2, 3세대가 함께 함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세대 차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점에 대

한 세대 간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발

달은 크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산업의 성장이 일자리 제공부터 

다양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관련 업계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제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시나리오 D : 공적 돌봄 형태의 가족 지향 (가족관계↓, 대체 

가능성↓)

1, 2인 가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가사노동의 상품 혹은 서비

스 대체는 느리게 진전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1, 2인 가구는 

가정 유지를 위한 가사노동을 스스로 해야 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이러한 가정 내 노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어난

다. 독립적인 삶을 위해 건강이나 경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

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지

원이 필요한 고령의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짐

에 따라 이들을 돌볼 자원과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된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 이념을 유지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공공의 가사서비스지원센터가 생겨나 가사와 돌봄을 지역

사회 내에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가 재정

적인 여력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공존한다. 이에 따라 노후문제에 있어 양극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주택의 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시설 입소를 통해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도 늘어난다. 이들이 

가정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지원을 위한 공공 기관

의 설립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가진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10년 후 가사노동과 돌봄

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

해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고찰

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노인복지 분야와 가족복지 분야의 전문가 총 

2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핵심 동인을 도출하였다. 도출

된 핵심 동인은 ʻ가사노동 대체 가능성ʼ과 ʻ가족관계 강도ʼ이며, 

이를 토대로 4개의 시나리오가 도출되었다. 즉 가사노동의 대

체 가능성은 크며 가족관계는 약한 ʻ자기 돌봄 형태의 가족 지

향ʼ, 가사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높고 가족관계가 강하게 유지

되는 ʻ유연한 형태의 가족 지향ʼ,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이 낮고 

가족관계는 강하게 유지되는 ʻ전통적 형태의 가족 지향ʼ, 두 가

지 모두가 낮게 나타나는 ʻ공적 돌봄 형태의 가족 지향ʼ이며, 

이에 대한 각각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시사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 예측을 

통해 ʻ가족관계의 강도ʼ와 ʻ가사노동 대체 가능성ʼ등에 따라 4개

의 시나리오가 도출되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가사노동과 돌봄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유형별 생활양식에 적

합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

다. 윤소영(2022)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성별, 연령, 살아온 경

험에 따라 욕구가 다양하며,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지원의 대상

이 되기도, 소비의 주체가 되기도 하므로 욕구기반의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공동체 가족을 비롯

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가족이 추구하는 생활양식을 수용

하고 이들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해 공동체 가족을 위한 세제 지

원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개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마음

에 맞는 1인 가구들이 모여 공동체 가족을 형성하면 1인 가구

로 살 때에 비해 전기세, 수도세 등의 누진과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공동체 가족을 위한 세제 혜택을 비롯

하여 공동생활가정 인가 기준 완화 등의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

다면 이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귀농‧귀촌과 같은 생활양식을 선택하는 베이비부

머 세대를 위해서는 정착지원금 제공, 적응 교육 등의 제도 마

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양

식을 수용, 그들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또는 원하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자기돌봄과 

타인 돌봄의 자조적이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가사노동과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과 공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돌

봄 수요는 증가하나 돌봄을 제공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돌봄 인력 부족에 대비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초연결, 초지

능, 초 융합의 특성을 반영한 기계가 개발되거나, 돌봄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판매된다

면 이들의 삶은 훨씬 윤택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규모와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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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거나, 과학기술을 접

목한 의료서비스,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 및 기구들

이 개발, 공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은 구매력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나 구매력이 없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와 등급외 자에게 

제공되는 재가복지서비스가 아닌 시장형 노인돌봄서비스인 ʻ엄

마를 부탁해ʼ의 서비스 이용료를 보면 외출 동행의 경우 1일 

15만 원으로 고비용 지출의 문제가 야기된다. ʻ제4차 저출산고

령사회 기본계획ʼ에 ʻ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ʼ이란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정책이 현

실적으로 추진되어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고령자들을 위

한 상품 개발 시 정부의 초기 투자 비용이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투입되어 상품가격을 낮추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가사노동과 돌봄을 위한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세

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식 개선 교육프로그

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한다. 이때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성공적인 노

후의 의미,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가사노동과 돌봄 방법의 다

양성, 역할변화와 역할 참여, 갈등관리, 자원관리,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 지향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세

상에 대한 수용과 인식 전환을 위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가사노동과 돌봄의 사회화가 나쁜 것이라는 인

식을 버리고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스스

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

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그동안 가족자원경영학은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사회

가 이행되면서 가족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각자의 

삶을 구성해 가는지에 대해 연구해 왔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

화로 인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을 비롯하여 가사노동과 돌봄의 문제와 관련된 실천적이

고 제도적인 연구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하였다(조영희, 2022). 그러나 돌봄 로봇 개발,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고령친화 상품과 사회서비스 개발 등의 영역

에 가족자원경영학자가 참여하는 일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초

고령사회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천학문을 연구하는 가족자원경

영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령친화산업과 돌봄 서비스 개

발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미래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련 분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등의 산학연계형 연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는 노력

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연구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고 양적 방식과 질적 방식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

나 현재에는 전문가의 양적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는 것

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베이비부머 세대

와 전문가에 대한 양적, 질적 의견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제

기되었다.

둘째, 미래 연구에서의 예측 시점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에

서는 10년 후의 변화를 상정하고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시행하여 

비교적 미래 예측 연구의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변화를 예측하

였다. 향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15~20년 후, 베이비부머 세대

들이 후기 노년기를 보내는 모습까지도 예측이 필요할 수 있

다. 비록 단기적인 변화라 하더라도 출산율의 빠른 저하, 가족 

가치관의 빠른 변화, 1, 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을 고려한

다면 이러한 예측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유의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연구 방법인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

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 모습을 그려

내고 이를 통하여 가사노동과 돌봄 관련 정책입안자나 학계의 

연구자, 현장의 실천 전문가들이 미래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차후에 위와 같은 제한점과 한

계를 극복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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